
SKT, 하이닉스반도체 단독 입찰
반도체사업 추가로 포트폴리오 확대 … 2012년 1월 계약완료 방침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입찰 마감일인 11월10일 이사진 간담회를 열어 입찰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참여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오후 5시경 하이닉스 공동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본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 이사진 사이에서는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

치 않다는 지적 등으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이동통신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사업이 추가돼 미래 성장기

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이닉스 인수전은 당초 SK텔레콤과 STX그룹의 대립 구도였으나 9월 STX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SK텔레콤의 단독 입찰양상으로 진행돼 왔다.

채권단은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10월24일로 예정됐던 입찰일을 11월3일, 11월10일로 2차례나 연기했지

만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아무도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았다.

2009년 하이닉스 매각에 실패한 채권단은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지분 15%를 원매자에 넘기는 방안 외에 신

주 인수와 구주 매각을 병행하는 등 매각 성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SK텔레콤이 제시한 인수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1월1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정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2012년 1월에 매매계약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의 하이닉스 보유지분은 총 15%이며, 외환은행 3.42%, 우리은행 3.34%, 정책금융공사 2.58%, 신한은

행 2.54% 등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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